[image: image1.png]A R
£ =

: / 3 Sy
o 2 Y AY T wsl





	주       제;
	“ 용서”
	“성령 강림 대축일” 
	2008년5월 11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코린 12,3ㄴ-7. 12-13]

	성령강림은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셨던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령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인간은 구실만 있으면 서로 간에 장벽을 만듭니다. 민족과 문화의 차이가 있고, 출신지역과 직업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양함은 인류의 풍요로움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차별을 위한 장벽으로 만듭니다.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도 우리는 그것을 상호간의 장벽과 차별의 구실로 삼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봉사가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좁은 마음은 그 다양함을 성령과 결부시켜 하느님이 만드신 차별이라 믿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성령을 인간 차별의 주범으로 삼는 신심 운동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장벽과 차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숨결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숨결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고 또한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안에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 자녀 됨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보여주신 용서를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욕심, 허영,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생하는 죄를 하느님의 용서로 극복하면서 하느님 자비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데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부산  서공석 신부님 강론중에서)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소성당
	2008년5월9일(수요일)

	진행;    이 필로메나
	음악; 박 아오스팅
	참가 가족;  9명


나눔

금년 성심 강림 대축일을 맞아 견진성사를 준비중에 하나인 본당 양 형권 바오로 신부님의 성령에대한 특강을 나눔대신 듣고, 잠시 찬미와 함께 예언 말씀을 받으므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예언말씀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넣화 함게 하겠다. 

	*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줄 것이다.

	* 
	두려워 하지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이 어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이다. 그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하기만 하면 된다.

	*
	네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성령, 기쁨의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이요, 
끊임없는 용서로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성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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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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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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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서

예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려 않으니
당신께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에 물들었어도 
당신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허나 제가 용서해주어야 할 때는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러진 갈대를 꺾지 말고 
연기 나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도록.

- W. 브레오 - 










